
제2대 이사장 도헌 윤대원 박사 흉상 제막식 개회사
   

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,

한림가족 여러분,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내빈 여러분

오늘 우리는 깊은 마음으로 고 도헌 윤대원 이사장님의 1주기를 기리고, 

그 뜻을 영원히 새기기 위한 흉상의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.

지난해 6월, 이사장님을 떠나 보낸 그날 이후,

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이상을 잃었습니다.

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,

묵묵히 일송학원의 오늘을 지켜오신 분이셨습니다.

도헌 윤대원 이사장님께서는 

고 윤덕선 설립자님의 유지를 받들어

한림의 두 번째 이사장으로서 긴 세월을 헌신해 오셨습니다.

그분의 리더십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.

깊은 내공과 따뜻한 사람됨으로

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신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.

특히 한림대학교를 비롯한 산하 병원과 기관들이

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고,

설립자의 창학이념인 “사람을 위한 의학, 사회를 위한 교육”을

오늘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.



이사장님은 본인의 자리에서 결코 앞에 나서지 않으셨지만,

언제나 결정적 순간에 조용히 방향을 잡아 주시고,

큰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

그분의 판단에는 늘 사람과 원칙이 있었고,

그 시선은 늘 미래와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.

이제 그분의 흉상이

설립자 윤덕선 이사장님의 흉상 곁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.

이는 일송학원의 역사와 정신이 두 분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

상징하는 의미 깊은 장면입니다.

오늘 우리는 이 흉상을 마주하며,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.

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선대의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고,

그 뜻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.

더 나아가 이사장님의 삶처럼,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, 

우리도 이 시대의 한림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.

존경하는 윤대원 이사장님,

이제는 고요한 자리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.

남겨주신 정신은 저희가 지켜가겠습니다. 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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